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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문화 변동 중, 가장 
큰 획기로 이야기되는 것은 신석기시대 중기의 내륙 지역으로의 유적 입지 변화와 
그에 따른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이며,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의 증거를 석기의 조성 
변화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검토에서는 기후 변동과 농경의 수용 그리고 석기 조성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농경의 수용 등은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 다양한 적응 
전략의 산물일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석기시대 석기의 성격상, 
농경 수용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이야기되는 타제석부의 등장을 반드시 농경의 
증거만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물론 신석기시대 기후 변동이 당시의 사회, 생업경제 등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신석기시대, 기후 변동, 석기 조성, 적응 전략, 농경

Ⅰ. 들어가며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후 변화는 큰 기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구석기시대의 종말과 신석기시대 시작까지의 공백기, 동남해안과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문화 등장의 시간적 차이, 신석기시대 중기에 확인되
는 유적 입지의 변화와 농경의 확산, 신석기시대 후만기 유적의 해체 등, 
신석기시대 문화의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 중요한 획기로 여겨지는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기후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은 일견 환경결정론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청동기

시대처럼 외부 문화의 확산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신석기시대의 

경우, 문화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틀 중의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문화 변동 중, 가장 큰 획기로 이야기되는 것은 신석

기시대 중기의 내륙 지역으로의 유적 입지 변화와 그에 따른 농경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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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산이며,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의 증거를 석기의 조성 변화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 석기 조성 변화를 검토하여, 실제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의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Ⅱ. 기후 변동과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

지금까지의 한반도 신석기시대 고환경에 대한 연구는 화분 분석을 바탕으

로 한 고식생연구, 최근 들어 시도되는 안정동위원소 분석, 해수면 변동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지금까지의 신석기시대 연구에 큰 흐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화분 분석을 통한 고식생 복원과 해수면 변동으로, 기존의 

연구 경향이 안승모1)와 소상영2)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 
안승모는 일본의 연호퇴적물 및 북대서양, 유럽과 중국의 기후 자료를 

종합하여 주기적 기후 변동과 연결된 신석기문화의 변동 과정을 ①신석기문

화의 시작, ②남해안·동해안에서 조기의 유적 등장(기원전 6천년기 후반), 
③조기에서 전기로의 전환 시점(기원전 4500년 경), ④중부지방에 신석기문

화의 등장(기원전 4천년대 전반기)과 태선침선문토기문화의 확산(기원전 

3500년 경), ⑤신석기시대 늦은 단계(4400-4200 calBP) 정주취락의 해체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3) 

1) 안승모, ｢신석기문화의 성립과 전개｣,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2) 소상영,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문화 변동, 서경문화사, 2016.
3) 안승모, 위의 논문,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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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영은 고기후 복원 연구 성과4)를 참조하여 역시 이와 유사하게 신석기

시대 문화 변동을 나누고 있는데, ① 신석기시대의 시작(8000 calBC). ②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신석기 문화의 시작(6000 calBC), ③ 중서부지역의 

신석기문화의 시작(4500 calBC), ④내륙으로의 유적 확장, 침선문계토기의 

확산 단계, ⑤ 신석기문화의 해체 등이 그것이다.5) 

이를 정리하면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신석기문화의 시작과 해체, 유적 입지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각은 직간접적으로 기후 변동과 그에 따른 해수면 변동 등과 연관하

여 해석되고 있다.  

① 제주도 고산리유적으로 대표되는 신석기문화의 시작

②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신석기문화의 시작

③ 중서부지방에서 신석기문화의 시작

④ 농경의 시작과 태선침선문토기문화의 확산

⑤ 취락의 해체와 신석기문화의 쇠퇴

첫 번째 단계는 신석기문화의 시작이다. 이 시기는 홀로세 이후 해수면의 

상승과 비슷한 시점인 10000 calBC를 전후한 때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한반

도 신석기시대의 시작은 고산리유적으로 대표되는 제주도 지역뿐이며, 연대 

역시 8000 calBC로 주변 지역에 비해 2,000년 정도 늦다.6) 이 시기는 초원 

대신 숲이 형성되면서 숲 속 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화살촉을 개발하고 도토리 

등 식물성 자원을 식용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었으나 본격적인 정착생활로 

4) 박지훈·이상헌, ｢화분분석으로 본 충남지역의 후빙기 환경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24-1, 2008.

5) 소상영, ｢한국 신석기시대 기후변화와 사회문화적 변동｣, 기후의 고고학 제3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33~39쪽.
6) 소상영, 위의 논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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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지는 못한 단계이다.7) 이렇듯 수천 년간의 문화적 공백에 대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른 시기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물에 잠겨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설명을 부정하고, 홀로세 초기의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서해의 

형성과 같은 환경변화가 수렵·채집집단의 이동성을 높이고 남해의 해수면 

상승으로 남쪽에서 인구유입이 어려워져 인구와 주민의 수가 감소되는 것으

로 설명8)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원전 6200년경부터 수 세기 동안 지속된 한랭기가 끝나

고 기후가 온난 습윤해지는 기원전 6천년기 후반부터 동해안과 남해안에 

신석기시대 유적이 등장하는 단계로, 해수면 상승이 정체되면서 동해안은 

이 시기에 구릉 사면 아래의 평탄지가 발달하고 만입된 지형조건에 따라 

곳곳에 발달한 해안 사구에 유적이 입지하고, 남해안 일대도 만입된 지형과 

얕은 바다의 발달로 유적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한다.9) 해수면은 현재 

수준에 가까워지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로가 

생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 참나무 중심의 낙엽활엽수림이 

성행하면서 도토리와 멧돼지·사슴과 동물도 중요한 식료로 편입되고, 나무

를 베고 가공하기 위한 마제석부도 이 시기부터 성행한다고 보고 있다.10)

세 번째 단계는 중서부 지역에서 신석기문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현재의 

자료로 4500 calBC 를 넘을 수 없는데, 이는 서해안의 경우 갯벌이 형성되고 

큰 강 하구의 지형과 식생이 안정되는 시기가 동남해안보다 늦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1) 이 시기는 온난 습윤한 기후 최적기의 마지막 단계로, 점차 

한랭건조한 기후로 변하며 기후 건조화와 도토리 감소에 따른 식료를 보완하

7) 안승모, 앞의 논문, 2011, 76쪽.
8) 성춘택, ｢수렵채집민의 이동성과 한반도 남부의 플라이스토세 말~홀로세 초 문화변동

의 이해｣, 한국고고학보 72, 2009, 24~27쪽.
9) 소상영, 앞의 논문, 2019, 34쪽.
10) 안승모, 위의 논문, 76~77쪽.
11) 소상영, 위의 논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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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조, 기장 재배를 수용하고 경작지 가까이에 정주 취락을 형성하게 

된다.12)

네 번째 단계는 태선침선문토기문화의 확산과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 단계

로, 기후최적기가 끝나는 기원전 3500년경 무렵은 해수면이 후퇴하고 낮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중서부지역의 집단은 새로운 경작

지와 자원을 찾아 내륙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며, 해양자원 중심의 영선

동식토기문화 역시 강안 충적지에 적응한 중서부 생활양식을 수용하며 태선

침선문토기문화로 전환된다고 보거나13), 중서부 내륙지역 취락의 입지 변화 

및 축소와 해안 및 도서지역에 유적이 집중되는 현상을 기후의 한랭화 경향과 

잦은 홍수에 대한 인간의 적응양식의 변화로 추정14)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신석기문화의 해체로, 4400-4200 calBP 역시 전 지구에 

걸쳐 건조화와 한랭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잡곡 

재배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정주취락이 해체되고 다시금 어로 중요성이 증대

하거나 이동성이 강한 수렵채집 생활로 복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나15),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기후의 한랭건조화 경향으로 인해 생계경제의 다양성

이 붕괴되어 이동성이 강한 수렵채집 생활로 회귀하며 해체의 길로 접어든다

고16) 이해하고 있다. 이상을 신석기시대의 편년에 대입하여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앞에서 살펴본 신석기문화의 변동 중 가장 큰 획기는 내륙으로 유적이 

이동하고,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태선침선문토기문화가 남해안까지 

확산되며 그에 따라 본격적으로 잡곡 농경이 시작되는 신석기시대 중기이다. 

12) 안승모, 앞의 논문, 2011, 77쪽.
13) 안승모, 위의 논문, 77쪽.
14) 소상영, 앞의 논문, 2019, 38쪽.
15) 안승모, 위의 논문, 77쪽.
16) 소상영, 위의 논문,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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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기후 최적기가 끝나고 한랭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유적의 입지 

변화 등의 다양한 문화 변동을 낮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에 대한 인간의 

적응양식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석기 조성에서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 홀로세 분기 설정과 신석기시대 편년(소상영 2019, 표 2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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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석기시대 석기 조성 변화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지만, 생업을 직접적으

로 반영하는 도구로서의 석기 조성 변화를 생업 변화와 연결시키는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17) 이렇듯 석기 조성의 

검토가 늦게 시작된 것은 석기의 시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출토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취락 유적이 발견된 

이후부터야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의 연구는 중서부지역의 석기 조성을 정리하고 시기별 차이를 검토한 

연구나18), 내륙 지방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석기 조성과 

생업 경제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19) 등 지역별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취락 유적이 중심인 중서부지역과 패총 유적이 중심인 남해안 지역의 

17) 이영덕, ｢Ⅴ-1. 생업유형｣, 한국신석기문화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이영

덕, ｢6. 생업과 도구의 연구사｣, 한국 신석기시대 고고학사,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18) 임상택,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초보적 검토 Ⅰ-석기조성을 중심

으로｣, 한국신석기연구 창간호, 2001; 임상택,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

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박준범, ｢신석기시대 서울 경기

지역 출토 간석기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5, 2008; 구자진, 신석기

시대 주거와 취락 연구, 서경문화사, 2011; 윤혜나, ｢한국 중서부지역 신석기시

대의 석기조성과 생업｣,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유지인,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소상영, ｢한반도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생계-주거 체계연구｣, 한양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3.
19) 하인수,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편년과 생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하인수, ｢신석기시대 석기의 종류와 양상｣, 박물관 연구논집
15, 부산박물관, 2009; 안성희,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조성과 시기별 양상｣, 
한국고고학연합대회 발표자료집, 2011; 윤정국, ｢남부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석기

의 변천과 양상｣, 한국신석기연구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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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등 연구 대상 유적의 성격이 서로 다르며 또한 중서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의 편년이 종합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 강원 영동지역20), 
제주도 지역에 대한 연구21) 등도 시도되었는데, 이처럼 각 지역별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는 초기 농경의 수용과 확산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 중기에 들어와 초기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인식에 

대해 각 지역별로 생업 경제에 어떠한 차이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22)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중, 특징적인 것은 개별 석기 분류에 관한 연구가 

석기 조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청동기시대 석기 조성 

연구에 있어서도 석기 기종 분류에 대한 검토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23), 신석기시대의 경우 정형화된 석기의 기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타제석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기능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운 

다기능성 석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그림 2).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석기 조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석기를 유사한 용도의 범주로 묶어 상대적 비율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범주로 묶기 이전의 단계가 석기의 기종 분류와 용도 

20) 이정재,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검토를 통한 생업의 변화｣, 한국고고학연

합대회 발표자료집, 2011; 조은하, ｢강원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농경 수용과 생계 

양상의 변화｣, 호서고고학 31, 2014.
21) 박근태,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1, 2011.
22) 최종혁, ｢한반도 남부지방 농경에 대한 연구-석기 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

구 12, 2005; 최종혁, ｢남부지방 중기 생업문화에 대한 연구｣,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연구원, 2012; 최종혁, ｢신석기시대의 석기 조성과 생업｣, 
신석기시대 석기론, 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23) 손준호, ｢석기 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 경제｣, 한국청동기학보 
3, 2008; 이기성, ｢일본 죠몽·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5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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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인 것이다. 연구자에 따른 석기 기종 분류와 용도 추정이 차이를 보인다

면, 결국 그것은 석기 조성 변화 검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에서는 지역별 석기 조성 변화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 신석기시대 

석기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석기의 분류와 용도 추정

석기 기종 조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단계는 석기를 

분류하고, 각 석기의 기능과 용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석기시대는 

정형화된 형태를 갖지 못한 석기가 많으며 또한 마제석기와 더불어 타제석기

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기에 개별 기종 석기의 기능과 용도를 명확하게 

특정지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상택의 경우24), 형태적인 차이가 기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유적 출토 석기를 석부류, 석촉, 석창, 찔개살, 어망

추, 낫모양석기, 석도형석기, 갈돌·갈판, 고석, 숫돌, 망치돌, 원반형석기, 
기타(돌칼류, 박편석기 및 용도미상석기)로 구분하였다. 석부류를 하나의 

기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윤혜나25)는 타제석기를 보다 

세분하여 고석, 박편석기, 반월형석도, 석겸, 석구, 석도, 타제석부, 마제석

부, 석착, 석창, 석촉, 석추, 어망추, 연석, 원판형석기, 작살, 정, 지석, 찍개, 
찔개살, 찰절석기, 톱니날석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24) 임상택, 앞의 논문, 2001, 58~59쪽.
25) 윤혜나, 앞의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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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석기시대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각종
(1. 타제석촉, 2. 첨두기, 3.어망추, 4. 작살, 5.굴지구, 6.석도형석기, 7·8, 석겸,
9.원반형석기, 10·11. 긁개, 12. 찍개, 13. 석촉, 14. 석창, 15, 결합식조침축부, 16.
석추, 17. 석도, 18~21. 석부류(윤정국 2015, 78쪽, <그림3-4> 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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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석기의 기종 분류에 더해 구체적으로 개별 석기 기종의 기능을 

추정하기도 한다. 이준정26)은 패총 출토 석기를 석촉, 어망추, 조합식어구, 
갈돌·갈판, 공이돌, 석부, 괭이, 긁개, 대패날, 숫돌, 석재, 기타로 구분하고, 
개개의 기능에 대해 석촉은 사냥·어로·수렵자원 가공, 어망추와 조합식어구

는 어로, 갈판·갈돌은 식물 가공(갈기), 공이돌은 식물 가공(빻기), 석부·괭이

는 굴토·목재가공 등의 다기능, 긁개·대팻날은 목재가공·식료가공 등의 다기

능, 숫돌은 마제석기 제작, 석재는 석기제작 등으로 추정하였다. 기타는 

패총에서 소량만 출토되는 송곳, 찍개, 주먹돌, 장신구 등이 포함된다. 여기

에서의 석촉은 첨두기(projectile points)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석촉을 수렵구로만 파악했던 것에 비해 식료의 가공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지인27) 역시 개별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였는

데,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취락에서 출토된 석기를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창, 석촉, 찔개살,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석도, 장신구, 
어망추, 기타(석재, 미완성석기, 박편석기, 원반형석기, 용도미상석기) 등으

로 구분하고, 고석과 대석은 식료자원 가공(찧기), 갈돌과 갈판은 식료자원 

가공(갈기), 석창·석촉·찔개살은 식료자원의 획득(수렵 및 어로), 굴지구는 

식료자원 획득 및 건설(굴토), 합인석부와 마제석부는 벌채·목재 가공 및 

처리, 끌은 목재 가공 및 처리(깍기), 지석은 석기 제작과 마연, 석도는 자르기, 
장신구는 장식, 어망추는 식료자원 획득(어로)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였다. 
석부류를 보다 세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개별 기종의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는 연구는 점차 기종을 세분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소상영28)은 석기를 projectile point(화살촉, 찔개살, 
자돌구 등), 낚시도구, 어망추, 굴지구(타제석부), 낫, 칼, 갈돌, 갈판, 고석, 

26) 이준정, ｢패총 유적의 機能에 대한 고찰-생계 주거 체계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한국고고학보, 2002, 61쪽.

27) 유지인, 앞의 논문, 2012, 17~23쪽.
28)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94~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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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마제석부(목재가공구), 타제석부(목재가공구), 지석, 방추차, 장신구, 
박편석기, 정면구, 시문구, 골침, 기타 등의 20종으로 구분하고, projectile 
point는 식량자원 포획, 낚시도구는 어류포획, 어망추는 식량자원포획(주로 

어류포획), 굴지구(타제석부)의 경우 식량자원 획득(농경, 채집)과 건설(수혈

주거지 축조), 낫은 식량자원 채집(자르기), 칼은 식량자원 처리 및 채집(자르

기), 갈돌과 갈판은 식량자원 가공(갈기), 고석과 대석은 식량자원 가공(찧기, 
빻기), 마제석부(목재가공구)와 타제석부(목재가공구)는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지석은 마제석기 제작, 방추차는 직물제작, 장신구는 꾸미기(의례?), 
박편석기는 식량자원 가공(자르기), 정면구는 토기 정면, 시문구는 토기 시문 

등으로 그 기능을 추정하였다. 보다 기종 분류가 세분화되고 석부를 마제와 

타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석기의 기종 분류와 기능 추정은 석기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신석기시대 석기의 다기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석기의 다기능성은 다음에서 살펴 볼 석기의 용도별 

분류에 있어서는 장애가 된다. 

일반적으로 수렵·어로구, 농경관련구, 식료처리구, 목재가공구, 석재가공

구, 비실용기 등 석기를 용도별로 범주화하는데, 이 역시 연구자에 따라 

용어, 분류 방식 등에서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종혁29)의 경우, 수렵구와 어로구는 구분하기 어렵기에 수렵·

어로구[석촉, 석착, 작살, 찌르개석추, 결합식조침축부 등], 농경구, 제작구

[숫돌]로 구분하였으며, 농경구는 그 쓰임에 따라 경기구[가래, 곰배괭이, 
보습], 수확구[석겸, 타제석인, 원반형석기], 조리구[갈판, 갈돌]로 세분하였

다. 
 임상택30)의 분류 역시 이와 유사하여, 수렵채집구[석촉, 석창, 어망추, 

29) 최종혁, 앞의 논문, 2005, 69~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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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개살], 굴지·채집·목공구[석부, 자귀, 따비, 괭이, 대팻날, 끌 등], 공구류[숫
돌, 망치], 식료제작구[갈돌, 갈판 등], 수확구[낫, 석도], 기타[박편석기, 용도

미상석기 등]로 분류하였다. 
하인수31)의 경우, 석기를 생산용구, 가공구, 비실용구로 대분류한 후, 

다시 생산용구를 수렵구[석촉(마제,타제), 석창(마제, 타제), 첨두기], 어로구

[어망추, 석추, 결합식조침(축부), 결합식작살, 작살(마제, 타제석섬], 채집농

경구[타제석부(따비, 괭이, 곰배괭이 등 굴지구), 석겸, 유견석기, 유선형석

기, 원반형석기]로, 가공구는 식료가공[갈돌, 마석, 갈판, 고석, 요석(홈돌), 
대석, 석기, 석도, 석인, 석거(돌톱), 역기, 박편석기(긁개, 밀개, 짜르개 등)], 
목재가공[마제석부(소형, 대형), 인부마연석부(소형, 대형), 석착, 편평편인

석부 등], 석재가공[지석(소형, 대형), 찰절석기, 고석, 석추(송곳)]로 구분하

였다. 기타는 발화석 등이 포함되며, 비실용구는 장신구[이식, 수식, 석천], 
의례구[봉상석기(석봉)]을 나누었다. 

박준범32)은 중부 지역의 석기를 대상으로 생산용구, 가공구, 꾸밈과 의식

구의 3 종류로 크게 나누고, 그 중 생산용구는 수렵어로용[타제의 돌살촉, 
돌창, 찌르개, 그물추, 작살(결합식)과 마제의 돌화살촉, 돌창, 작살, 낚시바

늘(결합식), 돌추 등], 채집농경용 도구[타제의 따비, 괭이 곰배괭이와 마제의 

돌낫]으로 구분하였다. 생업경제 방식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은 동일하지

만,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를 구분하였다는 점이 세부적이다. 가공구는 식료

가공용[타제의 잘돌, 갈판, 홈돌, 대석, 돌칼(조합식), 긁개, 밀개와 마제의 

돌칼], 목재가공용[타제의 돌톱, 돌칼, 돌도끼 등], 석기제작용[타제의 돌감, 
숫돌, 돌망치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꾸밈과 의식구는 치레걸이[마제의 귀걸

이, 팔찌, 옥장식]와 의례용구[타제의 공이]로 나누었다. 

30) 임상택, 앞의 논문, 2006, 74쪽.
31) 하인수, 앞의 논문, 2006, 141~142쪽.
32) 박준범, 앞의 논문, 2008,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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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33)의 분류 역시 유사하다. 석기를 수렵구, 어로구, 농경구, 목공구, 
조리구, 기타, 장신구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은 그 사용방식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즉 수렵구는 자돌구[석촉과 타제, 마제석창, 유경첨두기 등] 
와 때려잡기 도구[사냥돌, 찍개(양면찍개, 외날찍개), 주먹도끼, 석봉의 일부]
로, 어로구는 자돌구[작살, 고정식작살, 결합식작살]와 낚시구[석추, 결합식

조침, 부석], 어망구[어망추]로 분류하였다. 농경구는 굴지구[돌보습, 돌괭

이, 곰배괭이 등의 타제석부]와 수확구[타제석부, 석겸, 석도형석기, 석인]로, 
목공구는 석기제작구[숫돌(지석), 대석, 고석(돌망치), 찰절석기, 석추(뚜루

개) 등]와 목기제작구[마제석부(전면마연석부, 인부마연석부, 단인석부, 석
착), 돌톱, 밀개, 새기개 등]로 나누었으며, 조리구는 제분구[갈돌, 갈판, 홈돌, 
고석(공이)]와 식재료 정리용[석시, 석도, 석도형석기, 돌톱, 박편석기(긁개, 
밀개, 자르개)]으로 세분하였다. 기타에는 부석·발화구·몸돌·격지 등이 포함

되며, 장신구는 의례[석봉의 일부]와 장신구[수식, 귀고리, 관옥, 결상이식 

등]으로 나누었다. 

33) 박근태, 앞의 논문, 2011,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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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택(2006) 최종혁(2005) 하인수(2006)

수렵

채집

구

석촉, 
석창, 
어망추, 
찔개살

수렵·어로

구

석촉, 
석착, 
작살, 
찌르개

석추, 
결합식

조침축

부 등

생

산

용

구

수렵

구

석촉(마제,타제), 
석창(마제, 타제), 첨두기

어로

구

어망추, 석추, 
결합식조침(축부), 

결합식작살, 작살(마제, 
타제석섬

채집

농경

구

타제석부(따비, 괭이, 
곰배괭이 등 굴지구), 석겸, 
유견석기, 유선형석기, 

원반형석기

굴지

·
채집

·
목공

구

석부, 
자귀, 
따비, 
괭이, 
대팻날, 
끌 등

농

경

구

경

기

구

가래, 
곰배괭

이, 보습

가

공

구

식료

가공

갈돌, 마석, 갈판, 고석, 
요석(홈돌), 대석, 석기, 
석도, 석인, 석거(돌톱), 
역기, 박편석기(긁개, 밀개, 

짜르개 등)수

확

구

석겸, 
타제석

인, 
원반형

석기

공구

류

숫돌, 
망치

목재

가공

마제석부(소형, 대형), 
인부마연석부(소형, 대형), 
석착, 편평편인석부 등

식료

제작

구

갈돌, 
갈판 등

석재

가공

지석(소형, 대형), 
찰절석기, 고석, 석추(송곳)

조

리

구

갈판, 
갈돌

수확

구

낫, 
석도

기타 발화석

기타

박편석

기, 
용도미

상석기 

등

제작구 숫돌

비

실

용

구

장신

구
이식, 수식, 석천

의례

구
봉상석기(석봉)

<표 1> 주요 연구자별 석기 분류의 상이
(음영부분은 농경구로 구분된 석기 기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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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석기의 다기능적인 측면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수렵구와 

어로구를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든가, 또는 채집과 목공구를 하나의 용도로 

파악하는가 등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타제석부는 연구자에 따라 농경과 

관련된 기경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수혈주거지 조성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칼의 경우 수확구로 분류하면 농경관련 도구가 될 것이나 식량처

리구로 분류한다면 수렵채집구로 구분될 수도 있는 것이다(표 1). 연구자에 

따라 이러한 분류 기준의 상이는 실제 분석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능에 따른 분류 외에 본고에서 다루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작 기술에 따라 석기를 분류한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윤정국34)은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기를, 석기제작 과정

에서 사용된 석기(제작석기), 도구로 만들어진 석기(도구석기), 그리고 유적

내로 운반된 석재(모암)으로 대별하고, 그 중 도구석기를 가공유무에 따라 

가공석기와 무가공석기로 구분한 후, 겉면에 남아있는 최종 제작기술에 따라 

타제, 마제, 고타석기로 나누어 기종을 구분하였다. 이 분류에 의하면 타제석

기는 타제석촉·첨도기·어망추·작살·석시·굴지구류·인기·석도형석기·타제석

겸·원반형석기·긁개·밀개·성형석기·찍개 등의 기종이 있으며, 마제석기에는 

마제석촉·마제석창·결합식조침축부·석추·석도·석겸·석부·석착 등의 기종

이, 고타석기에는 갈돌·갈판·홈돌·고석 등의 기종이, 무가공석기에는 대석, 
발화석, 고석과 홈돌 등이 포함된다. 이 분류 방식은 각 기종의 석기가 어떠한 

흐름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마제와 타제 

양 기법으로 제작되는 석촉이나 석창 등을 제작 기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34) 윤정국,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제작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70~7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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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2. 석기 조성의 변화

다음에서는 중서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의 석기 조성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

록 한다.  
중서부지역의 경우, 전기부터 다양한 석기가 출토되는 양상, 특히 석부류

의 풍부함이 지적되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이른 시기부터 초기 농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인식되었다.35) 시흥 능곡동유적, 안산 신길동유적, 화성 

석교리유적, 삼목도 Ⅲ유적 등의 중기 취락유적에서는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창, 석촉,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지석, 석도 등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출토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고석, 대석, 갈돌, 갈판 등의 

식료가공구가 평균 71%의 높은 비중으로 출토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석기는 유적별로 서로 상이한 출토 양상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삼목도 Ⅲ유적에서는 석촉과 석창이 25%의 비율로 출토되어, 수렵 및 어로구

가 다수를 차지하고 농경관련구가 하나도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 안산 신길

동유적의 경우 다른 유적과 달리 굴지구가 19%, 합인석부가 11%의 비율로 

출토되는 등 유적별 상이한 출토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3).36) 
 

35) 임상택, 앞의 논문, 2001, 72쪽.
36) 유지인, 앞의 논문, 2012,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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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서부지역 중기 석기 출토 현황(유지인 2012, 그림 12 전재)

 영종도 중산동유적, 운북동유적 등 후기의 유적에서는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창, 석촉, 찔개살,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석도, 장신

구, 어망추 등이 출토되는데, 중기에 비해 장신구 등이 추가되어 석기 기종의 

수는 증가한다. 식료가공구가 평균 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기와 동일하지만, 그 외 석기 조성은 석촉과 석창 등의 첨두기류가 다수 

증가하고, 굴지구와 마제석부류가 기종도 다양해지며 출토 수량 역시 증가하

는 공통된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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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서부지역 후기 석기 출토 현황(유지인 2012, 그림 13 전재)

 

 이처럼 중서부지역에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석기 조성을 보이는 양상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나37), 그 해석은 조금씩 다르다. 기본적으

로 이른 시기부터 굴지구를 포함한 다양한 석기가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이른 시기부터 농경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중기 이후의 다양한 

석기 조합을 장기 정주 마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거나38), 또는 

동시기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정주의 근거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락 내에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취락유적에서는 

주로 갈돌 및 갈판과 같은 식물성 식량자원의 처리에 관련된 도구가 주로 

출토되고 패총 및 야외노지 유적에서는 화살촉, 어망추와 같은 동물성 식량

자원을 포획하기 위한 도구가 출토된다는 점을 근거로 석기 조성의 차이는 

시기별 차이보다는 유적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37) 구자진, 앞의 책, 2011;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유지인, 앞의 논문, 2012; 임상택, 
앞의 논문, 2001.

38) 구자진, 위의 책; 유지인,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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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9) 

 남해안 지역의 석기 조성 변화 역시 큰 흐름에서는 중서부지역과 유사하

다. 조기의 경우 타제석촉과 결합식조침 등이 다수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지

만, 갈돌, 갈판, 고석, 따비형·괭이형 타제석부 역시 안정적으로 출토된다. 
전기는 조기에 비해 수렵·어로구의 출토량과 비중이 다소 줄어들지만 타제석

부와 인부마연석부의 출토량이 급증하고, 중기의 경우 석촉과, 작살, 결합식

조침의 출토는 이어지며 마제석부가 급증한다. 후기의 경우 석촉과 작살, 
결합식조침 등은 감소하며, 마제석부와 갈판, 갈돌, 고석의 출토 양상은 

중기와 유사하다. 만기가 되면 석촉, 작살, 결합식 조침은 한 점도 출토례가 

없으며, 타제석부와 마제석부의 출토 비중은 높아진다.40) 
 이를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와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조기의 경우 수렵과 어로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채집활동도 적극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전기와 중기의 타제석부와 마제석부의 출토량의 증가

는 생업 경제 활동의 변화, 즉 잡곡 농경의 시작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점차 후기와 만기에 수렵 및 어로구의 출토 비율이 감소하고 타제석부 및 

마제석부가 증가하는 양상은 결국 생업경제에서 수렵, 어로의 비중이 점차 

축소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서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 공통되는 것은 이른 시기부터 타제석부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석부류가 등장하고, 중기에 들어와서 굴지구와 목재가공

구가 증가하고 후·만기까지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석기 조성은 유적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이것은 결국 유적의 

입지에 따른 생활양식의 다양화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9)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121~123쪽.
40) 안성희, 앞의 논문, 2011, 137~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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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지역별 연구 외에 유적 출토 도구 조성을 바탕으로, 생업 경제 

방식을 수렵활동, 어로활동, 농경활동으로 구분하고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그 변화상을 살펴보기도 한다.41) 
 

 A유형 : 수렵과 어로 활동이 중심인 유적으로 어로 활동에 의해 세분. 

   Aa : 수렵활동과 외양성 어업이 행해진 유적

   Ab : 수렵활동과 내만성 어업이 행해진 유적

   Ac : Aa와 Ab 중 농경활동이 행해진 유적

   Ad : 수렵 어로구로 석촉․석창․어망추 등이 출토되며, 농경구가 세트

로 출토되지 않아 농경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유적

 B유형 : 수렵과 농경활동이 중심인 유적으로 농경활동에 의해 세분.

   B① : 농경구 중 경기구가 보습이 중심인 유적, 여기서는 괭이가 출토된

다. 

   B② : 농경구 중 경기구가 곰배괭이, 괭이가 중심인 유적

 C 유형 : 패류 채집 또 특수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유적으로 패총.

 아래의 <표 2>는 지역별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41) 최종혁, 앞의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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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기 중기 후기~말기

남부 Aa
도서 : Aa 도서·해안 : Aa+b 도서·해안 : Ac

내만 : Aa+b 내만 : Ab
해안·내만 : Aa+b 내륙 : B① 내륙 : B①

동해안 Aa Aa+b Ad Ac 또는 B

동북 Aa Aa
내륙 : B② 내륙 : B②
해안 : Ac 해안 : Ac

서북 B②
내륙 : B②

B
해안 : Ad

서부 Ad
내륙 : B①

B
해안 : Ac

중부

내륙 : Ad 내륙 : B② 내륙 : B

도서·해안 : C 도서·해안 : C 도서·해안 : C

취락 : Ad 취락 : Ad 
취락 : Ad

금강 : B

<표 2> 지역별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최종혁 2016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 2>를 본다면 결국 농경은 중기에 들어와서도 내륙 지역만을 중심으로 

영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안과 도서 지역은 늦은 시기까지 전기부터 

이어져 온 어로와 수렵이 중심이 되는 생업 경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생업 경제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석기 조성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석기 조성 변화 양상을 서로 다르

게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제석부류의 증가를 채집 경제의 증가42)로 

보거나 또는 농경의 증가 또는 대규모 취락의 조성43)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42) 안성희, 앞의 논문, 2011, 137~141쪽.
43) 유지인, 앞의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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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석기 조성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생업 경제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하기에는 그 변화 폭이 그리 크지 않기에, 오히려 석기 조성의 

변화를 생업 경제의 변화가 아닌 유적별 입지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44)

그렇다면 신석기시대 석기 조성 변화로 생업 경제 변화, 더 나아가 기후 

변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Ⅳ.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 연구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석기시대의 문화적 변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후 

변동을 들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획기는 기후 최적기에서 한랭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식료 자원을 찾아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고 수렵채집 

자원의 감소에 따라 조, 기장 등의 잡곡 농경을 수용한 신석기시대 중기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석기 조성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중기의 

석기 조성 변화로 지목되는 양상은 석부류의 풍부함, 다양한 종류의 석기 

조합상과 식량 가공구의 압도적인 비중, 석기 유형의 세분화, 마제석부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검토에서는 농경의 적극적인 증거로 

석기 조성의 변화를 들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잡곡 농경을 수용한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탄화 곡물 자료의 출토이다. 남부해안 지역에서 조, 기장 

등이 출토되는 점을 근거로 중기에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보고45), 유사한 

시점에 확인되는 석기 조성의 변화를 농경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석기 조성 변화로 농경의 도입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농경의 시작 

44)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121~123쪽.
45) 최종혁, 앞의 논문, 2005,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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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추정하고 그 시점의 석기 조성 변화가 농경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사한 석기 조성의 변화라도 시기별로 상이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는 다음의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1. 석기 용도 추정의 문제

농경의 등장 또는 확산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이야기되는 석기는 굴지구

로 추정되는 괭이, 곰배괭이, 따비 등의 타제석부류와 석도 등의 수확구이다. 
타제석부류의 용도 추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굴토 기능은 농경 

이외에도 채집, 수혈주거지의 축조 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연구자에 따라 타제석부류를 굴지·채집으로 분류하거나46), 농경구로 판단하

거나47) 또는 채집농경구48)로 구분하기도 한다. 농경에 보다 초점을 맞추거

나 또는 농경과 채집 등 생업 경제 방식을 고려한 입장이거나 혹은 굴토라는 

기능 자체를 고려하는 등 타제석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무엇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분류 방식도 달라지며,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한 석기 조성 

검토 결과 역시 달라진다. 즉 중기에 확인되는 타제석부류의 증가를 대규모 

취락 조성의 증거로 볼 것인지 또는 잡곡 농경의 확산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선택이 된다. 마찬가지로 조, 전기에 보이는 다양한 타제석부류를 

초기 농경의 흔적으로 볼지49), 활발한 채집 경제의 흔적50)으로 볼 것인지 

역시 연구자의 석기 분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46) 임상택, 앞의 논문, 2006, 74쪽.
47) 최종혁, 앞의 논문, 2005, 70쪽.
48) 하인수, 앞의 논문, 2006, 142쪽. 
49) 임상택, 앞의 논문, 2001. 72쪽.
50) 안성희, 앞의 논문, 2011, 137~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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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수확구로 분류되는 석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타제 석기로도 자주 확인되는 돌칼(석도)은 수확구로 분류되거나51), 식료가

공구52)로 분류되기도 한다. 무언가를 자른다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식료 

채집, 농경물 수확, 수렵물의 처리 등 다양한 생업 방식에 모두 사용되었을 

것이지만, 한 범주에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방법상의 문제로 결국은 하나의 

용도로만 지정되고, 이것은 생업 경제 방식 분석의 오류의 원인이 된다.  
즉 여러 기능이 상정되는 신석기시대 석기의 성격상, 직접적으로 석기 

조성의 변화를 농경의 증가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을 것이나, 석기의 기능 추정에 대한 보다 진전된 

검토가 필요하다. 

2. 기후 변동 시점의 문제

기후 변동과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연구자에 따라 기후 변동의 연대관이 공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그
림 5). 고기후 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연구자들은 고기후 복원

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상영53)의 기후 변동 인식에 

대해 바탕이 되는 원천 연구들이 ‘순수성이 다소 떨어지는 자료의 분석에 

의존한 것이어서 실제 기후라기보다는 (인간의 영향이 미쳤을) 식생 양상을 

복원한 경우도 적지 않고 해상도 역시 높지 않다54)’고 지적되기도 하며, 
또한 4000BP~2000BP까지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는 것을 신석기시대 문화 

51) 임상택, 앞의 논문, 2006, 74쪽; 최종혁, 앞의 논문, 2005, 70쪽.
52) 하인수, 앞의 논문, 2006, 142쪽.
53) 소상영, 앞의 논문, 2019.
54) 김범철, ｢한국 선사시대 생계(경제) 전략의 시․공간적 변이와 기후｣, 호서고고학 

44, 2019, 36쪽.



신석기시대의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의 변화

33

해체의 요인으로 보고 있으나55), 이 연대폭은 청동기시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건조한 기후의 지속에도 청동기시대 생업 경제의 다양성 증가를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고고

학자가 원천 연구의 목적, 해상도, 분석시료와 방법의 적절성 등을 판정하기 

어려운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56) 

  

<그림 5> 연구자에 따른 기후 복원의 차이(김범철 2019, 도면 3 전재).

55) 소상영, 앞의 논문, 2019, 39쪽.
56) 김범철, 앞의 논문, 2019,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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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차이는 한국고고학에서만의 사례는 아니며, 일찍부터 고기후 

연구 성과를 고고학에 반영해 온 일본 역시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일본 선사시

대에 가장 문화적 변동이 컸던 죠몽시대에서 야요이시대의 전환기를 해석하

는데 있어 동일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을 통해 고기후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한랭기 횟수와 그 절대연대는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

며, 결국 그에 대한 비판 능력이 약하거나 혹은 결여되어 있는 고고학자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년관에 비추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대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자의적인 고고학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그림 6).57) 이에 대해 고고학 연구자의 고기후 

변동에 대한 천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58)  

57) 이기성, ｢기후 변동의 고고학–일본고고학 연구사례의 비판적 검토｣, 선사와 고대 
56, 2018, 121~123쪽.

58) 김범철, ｢온난습윤 혹은 한랭건조?｣, 호서고고학 39, 2018; 김범철, 앞의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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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죠몽-야요이시대 한랭기에 대한 연구자별 차이
(이기성 2018, 123쪽, 그림 5 전재)

3.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 변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신석기시대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가이다. 신석기시대 문화 변동을 기후 변동과 연관

시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기후 변동과 해수면 변동에 의한 유적 입지의 

변화 → 그에 따른 식료 자원의 변화 →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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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변화라는 연결 고리에서, 결국 기후 변동이 석기 조성 변화와 관련되

어 있으며, 반대로 석기 조성 변화를 통해 생업 경제 방식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신석기시대 잡곡 농경의 시작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중기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탄화 곡물 등으로, 그 시점에 

농경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제석부류의 증가라는 석기 조성의 

양상이 확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제석부류의 증가와 잡곡 농경의 시작

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제석부의 증가를 대형 취락의 

조성과 연결시키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중기 이후 유적별 다양한 석기 조성의 차이는 

유적별로 상이한 행위가 중심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59), 이것은 환경변

화보다는 집단에 따른 다양한 적응전략의 선택60)이 문화변동의 요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석기 기능 추정의 문제로 농경의 수용을 석기 조성 변화만으로 이야

기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환경 변화에 따른 농경의 수용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강조하기에는 아직 방법론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이

다.  
물론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동이 선사시대 사회문화적 변화에 

미친 영향을 작게 보기는 어렵다는61) 점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그 영향관계

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후 변동 시점의 문제, 석기 

기능 추정의 문제 등 여러 장애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59)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121~123쪽.
60) 김범철, 앞의 논문, 2019, 36쪽.
61) 김범철, 앞의 논문, 2019,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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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구석기시대의 종말과 신석기시대 시작까지의 공백기, 동남해안과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문화 등장의 시간적 차이, 신석기시대 중기에 확인되는 

유적 입지의 변화와 농경의 확산, 신석기시대 후만기의 유적의 해체 등, 
신석기시대 문화의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 중요한 획기로 여겨지는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기후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신석기시

대의 문화 변동 중, 가장 큰 획기로 이야기되는 것은 신석기시대 중기의 

내륙 지역으로의 유적 입지 변화와 그에 따른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이며, 
농경의 수용 및 확산의 증거를 석기의 조성 변화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검토에서는 기후 변동과 농경의 수용 그리고 석기 조성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농경의 수용 등은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 다양한 적응 전략의 산물일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석기시대 석기의 성격상, 농경 수용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이야기되는 

타제석부의 등장을 반드시 농경의 증거만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물론 신석기시대 기후 변동이 당시의 사회, 생업경제 등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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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Change of Climate and Stone-tool Assemblages 

in the Neolithic Age

Yi Kisung (Yi, Ki Sung)

Climate change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mechanism in 

explaining cultural transform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e Neolithic 

Age. The broad understanding is that epoch-making events in the 

chronological flow of Neolithic culture―e.g. the period of inactivity between 

the end of the Paleolithic Era and the beginning of the Neolithic Age,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southeastern coast and the midwest region 

regarding emergence of Neolithic culture, changes in the location of relics 

since the mid-Neolithic Age and the spread of agriculture, and disintegration 

of relics from the late Neolithic Age were related to climate chang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mong these cultural changes, the most 

ground-breaking events were changes in the location of relics toward the 

inland during the mid Neolithic Age, and acceptance and expansion of 

agriculture. And the evidence of acceptance and expansion of agriculture 

may be found in changes made in stoneware. 

However, it is hard to find a direct relationship among climate change, 

acceptance of agriculture, and stone tool assemblages. The acceptance of 

agriculture may be an outcome of various strategies for adaptation since 

the mid Neolithic Age; considering versatile nature of Neolithic Age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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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the emergence of chipped stone axe―seen as the single most important 

evidence of agriculture―may not be seen as an absolute proof of agriculture. 

Although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during the Neolithic Age on 

the society and people’s economic livelihood cannot be overlook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eeds to be interpreted cautiously.

Key Words：Neolithic Age, climate change, stone tool assemblages, strategies for 
adaptation, agriculture


